
장기에 관련한 관용어 
  

간이 크다, 간이 콩알만 해지다 

 

 

간이 크다 

관영어의 뜻 : 무서움을 모르다.  겁이 없고 매우 대담하다.  

예문 

어두운 밤길을 어떻게 혼자서 걸어 왔어? 너 참 간이 크다.  

대화:  

가: 운전을 잘 하시나 봐요. 

나: 뭘요. 어제 운전면허증 땄어요.  

가: 위험하지 않을까요?고속도로는 운전이 익숙해진 다음에… 

나: 제가 간이 좀 커요!  

 

간이 콩알만 해지다 

 관영어의 뜻 : 겁이 나서 몹시 두려워지거나 무서워지다 

예문 

선생님이 갑지가 소리를 치자 간이 코알만 해졌다.  

대화 1  

가: 휴, 선생님 아직 안 들어오셨지? 

나: 너는 시험 보는 날도 지각을 하니?  

가: 알람 소리를 못 들었어. 시험이 시작된 줄 알고 간이 코알만 해졌는데 정말 

다행이다.  

나: 쉿, 선생님 들어오신다.  



 

 

대화 2 

제니: 민수 씨, 오랜만에 놀리 공원에 오니까 너무 좋네요.  

민수: 날씨도 좋고 꽃도 많이 펴서 사진 찍으면 참 예쁘겠어요.  

제니: 우리 신나는 놀이 기구도 타고 맛있는 것도 사 먹어요.  

민수: 그래요. 제니 씨, 우리 저기 볼래요?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.  

제니: 아, `귀신의 집`이네요. 민수 씨, 우리도 얼론 들어가 봐요.  

민수: 들어가 봤자 유치할 거예. 그냥 다른 데로 가요.  

제니: 왜요? 재미있을 것 같은데 빨리 들어가요.  

-잠시 후- 

제니: 우와, 정말 재미있었어요. 근데 민수 씨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요?  

민수: 좀 놀라서 그래요. 아까 귀신이 갑자기 내 발목을 잡았을 때 간이 코알만 

해졌어요. 진짜 기절할 뻔 했어요. 너무 긴장해서 걸어 다닐 힘도 없어요.  

제니: 민수 씨가 이렇게 겁쟁이인줄 정말 몰랐어요.  

  
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


몸 기타 관련 관용어 
 

몸살을 앓다, 몸살(이) 나다 

 

몸살을 앓다 

관영어의 뜻 : 어떤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. 

 

예문 

늘어가는 쓰레기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.  

 

가: 부산 해운대 바다로 사람들이 휴가를 제일 많이 갔대.  

나: 나도 그 뉴스 봤어. 우리도 이번 휴가는 해운대로 갈까? 

가: 너 해운대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뉴스는 못 봤어?  

나: 걱정 마. 뉴스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휴가 갈 때쯤에는 깨끗할 거야.  

 

 

몸살(이) 나다 

관영어의 뜻 :  1.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 참을 수 없다   2. 너무 피곤해서 춥고 열이 

나면서 아프다  

 

예문 

돈은 없는데 사고 싶은 물건이 많아서 몸살이 날 것 같아요.  

운동을 해서 몸살이 났다.  

 

대화 

 딸: 엄마, 저 오스트리아로 유학 가고 싶어요. 모차르트처럼 휼륭한 음악가가 되기로 

결심했어요. 유학 보내 주세요. 네? 

엄마: 뭐라고? 얼마 전까지 러시아로 유학을 가고 싶어서 몸살이 났었잖아. 발레를 

배우겠다고 하지 않았니? 그런데 또 무슨 소리야?  

딸: 발레보다는 피아노가 제 작성에 더 맞는 것 같아요. 보내 주세요.  

엄마: 너처럼 변덕이 심한 애는 정말 처음 봐. 얼마 안 지나서 또 다른 것을 

배우겠다고 할 거지?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학교 공부나 열시미 해! 



딸: 엄마, 이번에는 정말 잘할 자신 있어요. 제 친구도 오스트리아로 유학 간다고 

하니까 같이 가면 되잖아요.  

엄마: 친구가 오스트리아로 간다고 하니까 너도 가고 싶어진 거야?넌 중학생이 

되었는데도 철들키는커녕 점점 어린애 같은 말만 하는구나.  

 

 

마음 정신 속 관련한 관용어 
 

마음에 두다 

 관영어의 뜻 :  잊지 않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거나 의삭하다.  

 

예문 

엄마: 우리 아들이 웬일이야? 운동을 다 하고. 

아들: 저도 쌀 빼서 데이트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러려고요.  

엄마: 너 마음에 두고 있는 아가씨가 있지? 그렇지? 

아들: 잘 되면 말씀드릴게요.  

 
 

마음이 굴뚝 같다 

관영어의 뜻 :  무엇을 몹시 하고 싶거나 원하다.  

 

예문 

고향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공부가 끝날 때까지 참기로 마음먹었다.  

 

가: 제가 만든 케이크 좀 드셔 보세요.  

나: 먹고 싶은 마음은 꿀뚤 같지만 다이어트를 해야 해요.  

 

가: 너는 직장 생활 안 힘들지?  

나: 왜 안 힘들겠어? 정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아.  

가: 너나 나나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갔으면 좀 더 좋은 일자리를 구했을 텐데… 

가: 어느 직장이나 똑같아.  

 

대화: 

제니: 민수 씨, 아까 영화 보다가 졸았지요? 어제 늦게까지 공부했어요? 



민수: 이뇨, 며칠 전부터 새벽에 아버지하고 조깅을 시작했는데요. 새벽에 일어나기 

힘들어 죽겠어요. 그리고 하루종일 졸려요.  

제니: 처음에는 다 그래요. 일찍 일어나기는 힘드겠지만 건강에도 좋고 아침나다 

아바지하고 아야기도 할 수 있어서 좋잖아요.  

민수: 그건 그렇지만 새벽마다 5 분만 더 자고 싶은 생각아 굴뚝같아요.  아참, 제니 씨도 

같이 조깅하는 게 어때요? 

제니: 미안해요.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자만 미인은 잠꾸러기잖아요.  

호호호. 

 
 

정신(을) 차리다 

 관영어의 뜻 :  1. 잃었던 의식을 찾다.   2. 잘못이나 실패의 원인을 알아서 뉘우치고  

     생각이나 태도를 바꾸다.  

 

예문 

 

가: 아버지, 제가 보이세요?아버지 정신 차르세요.  

나: 보호자 분, 진정하세요.  

가: 의사 선생님, 저희 아버지 언제 괜찮아지실까요? 

나: 조용히 해 주세요. 지금 화ㅏㅈ분이 의식을 회복하고 계신 것 같아요.  

 

 


